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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색 기간: 2025.4.4(금) ~ 2025.4.10(목) 

제공일시    2025 4 1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미국 104% 對 중국 84%’… 트럼프 대응에 시장 주목 

- 관세 104%대 84%,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무역 전쟁에 돌입함 

- 9일(현지시간)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 사무국은 10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34%에서 84%로 인상한다고 

발표함. 중국은 또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고소할 것이라고 밝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6개 미국 기업을 

추가했으며, 수출 통제 목록에도 12개 미국 기업을 추가함 

- 이는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4%로 높인 2차 보복이 4월 9일부터 발효된 데 따른 조치임 

- 중국의 항전으로 미·중 양국의 무역 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짐 

(한국경제 2025.4.9) 

 

2. EU, 2040 기후 목표 달성 위해 ‘국제 탄소크레딧’ 활용 검토 

- 유럽연합(EU)이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 탄소크레딧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7일(현지시각) 

로이터가 보도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온실가스 90% 감축을 골자로 한 새 목표를 여름 이전 발표할 계획이나, 역내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국제 감축분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유엔 파리협정 6조에 따라 브라질 산림 복원 등 해외 프로젝트 감축 실적을 자국 목표에 포함하는 방식이 

거론됨. 다만, 국제 크레딧의 환경 무결성 문제 등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촉구함 

(로이터통신 2025.4.8) 

 

3. 중국, 첫 녹색국채 발행… 美 침체 틈타 기후금융 주도권 노린다 

- 중국이 글로벌 그린본드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첫 녹색국채(sovereign green bond)를 발행함. 특히, 

미국에서는 기업 발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같은 날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60억위안(약 1조2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함. 조달된 자금은 중국 내 지속가능 발전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임 

- 위안화 표시 채권인 녹색국채는 홍콩에 상장되며, 런던증권거래소에도 거래 신청이 이뤄짐 

- 이는 유럽의 지속가능 채권 주요 투자자들과 연계를 강화하고, 영국과의 금융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 

(임팩트온 2025.4.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091669i
https://www.reuters.com/sustainability/cop/eu-considering-international-co2-credits-meet-new-climate-goal-sources-say-2025-04-07/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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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 

1. 전기차 구매 보조금 늘어난다… 車·부품 정책금융은 2조 증액 

-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자동차·부품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함. 한미 양국 간 협력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조선업에 대해서는 호황기 수주에 대비해 

선수금환급보증(RG)을 확대함 

-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함 

- 자동차·부품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자동차 산업에 추가로 공급할 계획. 

관세 피해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법인·부가·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관세는 최대 1년 연장해 조세 

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함 

- 조선업 지원에도 나서. 정부는 RG 발급이 어려운 중소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잔여 한도 내에서 RG 

발급을 확대함 

(서울경제 2025.4.9) 

 

2.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640만톤 줄여라”… 과기정통부 총력 모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640만톤 감축을 목표로 ‘이니셔티브’를 출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이니셔티브’ 출범식을 개최하고 ‘CCU 중점 추진전략’을 공개함 

- CCU 이니셔티브 운영체계는 올해는 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2026년부터는 기업 중심으로 가져갈 계획임 

- R&D는 단기로 △CCU 중점연구실 지정·운영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 가동(2025년 4개 과제 40억원, 5년간 

470억원 규모) 등을 추진함.  중장기적으로는 △CCU 대형 실증사업 5건 △CCU 미래 핵심 원천기술 개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함 

(지디넷코리아 2025.4.4) 

 

3.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첫발… ‘넷제로 챌린지X’ 9개사 제품화 지원 

- 기후테크 스타트업 9개사가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지원 기업에 선정됨 

- ‘모듈형 탄소자원화 시스템’ 등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에 대한 제품화 지원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될 예정임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특허청은 ‘넷제로 챌린지X’ 첫 지원기업으로 △넥스트테크 △미래엔피아 

△바이러스싹 △비욘드오션 △비티에너지 △에이랩스 △오슬로 △이엔에프에너지 △파이네코 9개 스타트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힘 

- 최종 선정된 9개사는 혁신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의 제품화 해법, 시작품 제작과 검증, 지식재산을 

통한 제품 보호전략 수립 등을 지원받음 

(전자신문 2025.4.3) 

 

 

https://www.sedaily.com/NewsView/2GRGEBNOH1
https://zdnet.co.kr/view/?no=20250404104127
https://www.etnews.com/202504030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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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1. 도요타 2027년까지 전기차15종 투입… 美 등으로 생산거점 확대 

-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2027년까지 자체 개발한 전기차(EV) 약 15개 차종을 투입하고 연간 생산 대수는 

100만대가량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함 

- 도요타는 현재 일본과 중국에만 둔 EV 생산 거점도 미국, 태국, 아르헨티나 등 모두 5곳으로 늘려 관세나 환율 변동 

위험에 대응할 방침임 

(연합뉴스 2025.4.7) 

 

2. 테슬라 “건식공정 배터리 연내 상용화”… 韓 배터리 예의주시 

-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올해 안에 차세대 건식 전극 공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배터리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음 

- 테슬라의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한다면 기존 대비 배터리 생산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현재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2028년을 건식 공정의 상용화 목표 시점으로 보고 있어 테슬라가 실제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약 3년의 기술 격차가 발생하게 됨 

(천지일보 2025.4.9) 

 

3. MS, 글로벌 데이터센터 속도조절… AI 투자에도 제동 걸리나 

-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과 해외 주요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MS가 최근 미국 내 여러 주와 인도네시아, 영국, 호주 등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협상을 

중단하거나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고 보도함 

-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MS가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선 신호로 해석됨 

(헬로티 2025.4.4) 

 

4. 미쓰비시 파워, 두산에너빌리티와 협력 사우디 발전소에 가스터빈 공급 

- 미쓰비시중공업(MHI)의 전력 솔루션 브랜드인 미쓰비시 파워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독립 

발전소(IPP) 프로젝트 2건에 가스터빈을 공급하는 계약을 잇따라 체결함. 특히, 이번 계약은 한국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받고 있음 

- 지난 2일(현지시각) 중동 현지 언론 자위야에 따르면, 미쓰비시 파워는 루마-1 및 알-나이리야-1 발전소 프로젝트에 

최첨단 M501JAC 가스터빈 6기와 발전기, 보조 장비를 공급할 예정임 

(글로벌이코노믹 2025.4.3)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7073500073?input=1195m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5896
https://www.hellot.net/news/article.html?no=99939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504030928462360fbbec65dfb_1/artic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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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 LG전자 베트남 하이퐁 공장 태양광 프로젝트 착수… 중국 JA솔라 모듈 활용 

- LG전자가 글로벌 최대 생산기지인 ‘베트남 하이퐁 캠퍼스’에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돌입함 

- CJ올리브네트웍스로부터 설계·조달·시공(EPC)을 지원받고, 중국 JA솔라의 태양광 모듈을 활용함. 오는 6월 준공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청정 전력을 확보함 

- 9일 JA솔라에 따르면, LG전자는 베트남 하이퐁 캠퍼스에서 17㎿ 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시작함 

- 이번 태양광 사업은 LG전자와 CJ올리브네트웍스 베트남법인, JA솔라의 전략적 협력으로 추진됨. CJ올리브네트웍스 

베트남법인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EPC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JA솔라는 고효율 태양광 모듈인 딥블루 시리즈를 공급함 

(더구루 2025.4.9) 

 

2. 한화, 스페인 산로케에 930만 유로 투자해 15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 한화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자치주 카디스 지역 산로케 시에 총 930만유로(약 151억원)를 투자해 1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3곳을 건설함. 한화는 안달루시아 자치주 산업부에 각각 5MW 용량의 ‘김치 솔라’ ‘가르비 솔라’ ‘미스트랄 

솔라’ 프로젝트를 별도로 제출함 

- 해당 발전소들은 산로케 구시가지 북동쪽에 위치한 라 독토라 지역 부지에 건설될 예정임. 이번 프로젝트는 총 

833헥타르 부지에 조성되며, 각 발전소는 2만8000개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갖추게 됨 

(글로벌이코노믹 2025.4.9) 

 

3. SK오션플랜트 유럽 해상풍력 시장 진출 성공 

- SK오션플랜트는 독일 북해에 있는 1800㎿ 규모 고압직류송전 변환소(HVDC Converter Station) 건설 프로젝트에 

핵심 컴포넌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힘. SK오션플랜트의 첫 유럽 해상풍력 시장 진출 성과임 

- SK오션플랜트는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유럽 해상풍력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협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임 

(서울신문 2025.4.3) 

 

4. 포스코홀딩스, 지질자원연과 핵심광물 기술 개발 MOU 체결… “공급망 안정화 나선다” 

- 포스코홀딩스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원료로 주목받고 있는 

핵심광물 기술 공동개발에 나섬 

- 최근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됨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지질자원연과 업무협약을 맺고 

핵심광물 탐사부터 추출 기술개발까지 전 분야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함 

(이데일리 2025.4.7)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85649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504090709307322fbbec65dfb_1/article.html
https://www.seoul.co.kr/news/economy/industry/2025/04/03/20250403500061?wlog_tag3=naver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10566642133824&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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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데이터센터 건설 본격 추진… 청정에너지 빠진 계획에 민주당 반발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방 부지 활용 계획을 본격화했음. 하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던 청정에너지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조항이 빠진 채 

진행되면서, 민주당은 기후 정책을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 미 에너지부는 연방 소유 부지 16곳을 선정해 민간 기업과 함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뉴저지주에 위치한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 사우스캐롤라이나·텍사스주의 

원자력 단지, 켄터키·오하이오주의 우라늄 농축 시설 부지 등이 포함됐음. 데이터센터는 2027년 말 가동을 목표로 함 

-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AI 패권 경쟁은 새로운 맨해튼 프로젝트”라며, “에너지부는 민간 파트너와 함께 

인프라를 조속히 완공하고 전력망 설계를 주도하겠다”고 밝혔음.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실장도 “AI 중심 사회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연방 자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음. 다만, OSTP가 이번 계획을 

공식 승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 에너지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데이터센터 건설에 참여할 민간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에너지부는 

각 부지의 특성과 전력 수요에 맞춰 전력망 설계와 에너지 공급 방식을 함께 구상하고,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고효율 

서버나 냉각 시스템 같은 차세대 하드웨어 기술 개발도 지원할 방침임 

- 특히, 이들 기업은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를 포함한 에너지부 산하 주요 국립연구소들의 첨단 연구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됨. 이는 연방 정부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기후 기술 역량을 민간과 공유해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임 

- 이번 정책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연장선상에 있음.  바이든은  1월 국방부와 에너지부 소유 

연방 부지를 민간에 임대해 AI 데이터센터와 청정에너지 발전 설비를 동반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내무부는 

지열·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인허가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힘.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는 전 정부의 

행정명령에 있던 청정에너지 연계 의무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음 

- 특히, 일부 데이터센터 건설 후보지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부지로 지정됐던 곳들인데 용도가 

전환되면서 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5개 주에 걸친 청정에너지 부지를 AI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70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수소 허브 프로그램 중 

4곳의 자금 지원 중단도 검토 중임 

- 민주당 상원의원 25명은 2일(현지시각) 크리스 라이트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승인한 청정에너지 예산은 

행정부가 정책적 선호에 따라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음. 서한을 주도한 마틴 하인리히, 패티 머레이 

의원 등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초당적 인프라법(BIL) 등 기존 법률에 따라 책정된 청정에너지 예산이 AI 인프라로 

전용되거나 삭감되는 것을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음 

(임팩트온 2025.4.7)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34

